
선운사를거쳐참당암가는길은계절마다슬며시

옷을 갈아입는다. 봄이면 녹차 밭 연초록색으로 갈

아입고 초여름이면 옅은 노란 상사화 빛으로, 가을

에는붉은꽃무릇색인가하면어느새중후한중년여

인의옷자락과닮아있다. 

삼복중에찾아가는참당암길은차한대가지나갈

만한 넓직한 길은 초록의 터널길을 지나야 한다. 잠

시더위를식히려도솔천물이라도한줌쥘라치면금

방이라도쪽빛으로물들것만같다.

선운사의 산내암자인 참당암은 애초 선운사의 본

찰이었다. 지금은조계종24교구본사인선운사보다

먼저창건되었다. 1천년의세월이흘러선운사의산

내암자로 규모가 작아져 지금은 전문적인 수행도량

으로선객들의왕래만있고일반인들의발길은뜸한

편이다. 가끔우편배달부의오토바이소리만이정적

을 깨울 뿐이다. 갑자기 밀려드는 정적을 즐기며 느

리게 경사진 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참당암이다. 작

은 개울을 건너 참당암 마당에 들어서면 한창 꽃 망

울을터트린붉은백일홍이객을맞아준다.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곳

참당암의 절 이름은 참 독특하다.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곳이라는뜻을지니고있다. 

선운사는 삼국시대에 검단선사가 처음 창건했다.

절을처음만들당시선운산지역은도적들이들끓었

는데 검단선사가 이들에게 소금 굽는 법과 숯 굽는

법을 가르쳐 불교도로 교화시키고 생계도 꾸리게끔

했다고 전한다. 또 연못에 살던 이무기를 내쫓고 연

못을메워절을세웠다는선운사의창건설화도바로

참당암에서시작됐다.

참당암은 산내 암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래 참당사(懺堂寺) 또는 대참사(大懺寺)로

불렸던 지장참회도량의 거찰로 도솔암의 천장지장

보살과 선운사의 금동지장보살 모두 대웅전에 봉안

되어있었다고한다.

선운사와도솔암의명성에밀려사람들에잘알려

지지 않았지만 대웅전, 약사전과 명부전 같은 특이

한 기법의 건물이 남아 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고즈녁함으로 따지면 선운사의 명성을 능가하는 도

량이다.

1794년에 임우상(林雨相)이 기술한〈대참사고사

(大懺寺故事)〉와〈참당사법당기(懺堂寺法堂記)〉에

따르면 참당암은 신라시대 의운화상이 개창한 것으

로기록되어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듯 고려시대 몽고

와 거란의 침입과 조선시대 임진, 정유 양란을 통해

전각은파괴되었는데선운사와참당암역시그아픈

역사를함께하고있다.

〈대참사사적기〉의 기록에 의하면‘신라의 창건으

로부터 800여년이지난오늘날까지대웅보전이세

번이나 넝쿨 속에 들었는데도 약사존상이 훼손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전란을 겪었는데도 이제까지 보

인(寶印)과화엄(華嚴), 아주(牙籌), 생회대중( 會大

衆)과 유나(維那), 찰중(察衆)의 금석문이 완전히 유

통되었다’고기록된것으로미루어짐작할수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참당암은 큰 부흥을 맞게 된

다. 임우상의〈대참사법당기〉에는1329년(충숙왕6)

에대웅전을중수하였다고기록하고있다. 

고려시대 흔적남은 독특한 구조

참당암의전각들은모두독특한구조를가지고있

다. 보물 803호 대웅전은 1753년에 다시 지어졌는

데, 건물의 뒷면의 구조는 고려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배흘림기둥, 주두밑에깔린굽받침, 곡선으로

다듬어진 포작의 재료들에서 고려시대의 기법들이

느껴진다. 초석도 옛 건물의 그대로 사용해서 18세

기에 지어진 법당의 기둥배열과 다르다. 법당의 앞

모습은 조선시대 양식을 보이면서 뒷모습은 고려시

대의양식이고스란히남아있다.

참당암중수기에는‘장인을불러재목을헤아리게

하여 한 자 한 치의 썩은 부재도 버리지 않았고, 옛

터에옛제도를그대로따라서한눈금한냥의차이

도보이지않았다’고기록되어 있어 옛선조들의 중

건(重建) 철학을엿볼수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피해를 입은 뒤 그 위에 덧대어

지어끊임없이새로지어지면서도옛흔적을살려낸

체옛날의질서를고스란히지키면서중창되었다. 

대웅전바로옆의명부전도특이한형태의전각이

다. 가로로 긴 형태의 명부전은 지붕은 낮고 기둥간

의간격도일정하지않아의아하게생각되지만명부

전과 응진전의 한지붕 두가족임을 알게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총6칸의건물이지만각3칸씩응진전과명부전으

로 사용하고 있다. 좌측 3칸 응진전은 기둥 간격이

우측 3칸 명부전 보다 기둥 간격이 좁다. 법당의 성

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재목

하나라도 아끼려는 고인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

이다.

문둥병 낫게 해준다는 영험담 전해져

명부전 뒷편의 지장전은 한때 약사전으로 불리기

도 했다. 석조 지장보살이 문둥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이 나 약사보살로 불린 듯 하다. 하지만 지금은

선운사 삼장지장신앙의 인장 지장보살로 지장신앙

의전통을이어가고있다.

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형식을 갖추고 있

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건물이다. 예전에 비해 건물

은축소되었지만이전건물에있던기둥을그대로사

용하고칸수는그대로유지하려는의도였을것이다. 

참당암의 건축적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 대웅전은 고려와 조선이라는 시

간의차이를극복하고하나의부재라도버리지않으

려는검약정신의결과로오히려시간을축적하고역

사를담는고차원적인건물이되었다.

명부전과 응진전 역시 재정적 결핍이라는 장애요

인을전혀개의치않고연립불전이라는기발한아이

디어로통쾌하고극복하고있다.

부족한자재를서로잇대어건축한선운사의만세

루와함께참당암의거칠지만자유로운건축들은물

질만능시대에물들어사는우리에게큰가르침으로

다가온다. 고창참당암=조동제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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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명성 되찾은 천년고찰… 속세 시름 저만치

선운사산내암자인참당암은신라고찰로지금은사격(寺格)이위축되었으나본래는대찰이었다.  

▲선운사

선운산도립공원 내. 백제 위덕왕이 창건한 선운

사는보물290호인대웅전과보물279호인금동보

살좌상등19점의문화재를보유하고있다.

▲미당문학관

미당 시 문학관은 2001년 미당(未堂) 서정주(徐

廷柱) 시인의 고향이자 영면지인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읍 선운리 마을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미당의

생가(生家)와묘역이부근에있다.

파이프와지팡이, 편지, 자필시등미당의유품

5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2개 전시동, 서재 재

현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전망대등으로구성되어

있다. 

▲고창읍성

고창읍에는조선단종원년(1453)에축성된고창

읍성이있다. 일명모양성으로불리는이성은나주

진관의 입암산성과 연계하여 호남 내륙을 방어하

는전초기지로만들어진읍성이고그안에는동헌,

객사 등 14동의 관아건물이 재현되어 당시 행정현

장을살펴볼수있다. 

▲문수사

백제 의자왕 3년(643)에 신라의 자장율사가 지

은사찰. 청량산중턱에있으며, 천연기념물단풍나

무숲으로가을에더욱아름답다. 

▲고인돌 유적지

고창고인돌유적지는학계에보고된한반도고인

돌3만6000기중 2000여기를보유한국내최대밀

집지역으로2000년12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됐다.

다양한형식의고인돌447기를자연상태그대로감

상할수있어세계제1의고인돌명소로유명하다. 

〈숙박〉

선운사앞에민박과펜션이많이있다. 단체여행

이라면 선운산유스호스텔(063)561-3333, 선운산

관광호텔(063)561-3377을이용해도좋다.

〈맛집〉

선운사가 있는 고창은 풍천장어와 복분자가 유

명하다. 그래서입구에는장어식당이많다. 식당마

다원조간판을달고있어헛갈리지만삼거리의풍

천만가(063)563-3420와 신덕식당(063)561-

1533의맛이뛰어나찾는이들이많다.

주변 둘러볼만한 곳

암자를찾아서- ⑥고창참당암

참당암 지장전. 예전에는 약사전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선
운사지장신앙의핵심전각으로자리하고있다. 

지장전 안 석조지장보살좌상, 광배를 제외하고 온전히 남
아있는불상으로조선초기에제작된것으로추정된다. 

삼국시대검단선사가창건

고려, 조선전쟁거치며전각파괴

고려후기대웅전중수등부흥기

명부전과응진전한지붕두가족‘눈길’

선운산도립공원내에위치한고창선운사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부처님불제자로서부끄럽지않기를서원하며수행정진하는먹물옷에취하지않은 스님다운스님, 머리로살지않고가슴으로살아가는살아있는부처님들을모시고자합니다. 그들이진
정한불교지도자요, 중생의지도자이기때문입니다 .어렵고힘든여건속에서도모든것을공양올리고자하는뜻을함께하여부처님세상을이룰사찰및암자, 포교당스님(원장)들의종단
가입을받습니다. 마음과몸으로고통받는중생들을위한인간방생을실천하는사찰과스님들의가입으로알차고자랑스런부처님을 감동시키는종단의주인공이되어보십시오. 무엇을주
저하십니까? 사찰과암자, 포교당주지스님과원장이라면누구나종단에가입할수있습니다.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

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

(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국제 선 불교 조계종


